
화장품, 완제품 수입 증가추세
9 5년 기술제휴 생산액 6 1 7억원 불과 … 수입액은 1 7 1 1억원으로 46.7% 급증

국내 화장품 시장은 기술제휴를 통한 자체 생산보다는 완제품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

분석됐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기술제휴 화장품의 국내생산

은 6 1 7억원으로 9 4년 6 7 4억원에 비해 8.5%, 93년 7 3 1

억원에 비해서는 15.6%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 3년 화장품 총매

출액 1조7 4 0 5억원 중 4.2%, 94년 2조2 5 1 3억원 중 3 . 0 % ,

9 5년 2조5 5 6 4억원 중 2 . 4 %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.

반면, 완제 수입품은 9 3년 4 . 3 %인 7 4 1억원에서 9 4년

5 . 2 %인 1 1 6 6억원으로 57.4% 늘어났으며, 95년에는

6 . 7 %인 1 7 1 1억원으로 46.7% 늘어나 급상승했다.

기업별 기술제휴현황을 보면, 코리아나가 Yves Rocher

와 기술제휴해 9 5년 9 2억6 9 7 1만원, Arval과의 제휴로

는 6 0억5 9 2 1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. 

또, Schwarzkopf와의 제휴로 4억9 9 3 6만원의 실적을 보

여 총 1 5 8억2 8 2 8만원 제휴실적을 나타냈다.

이것은 코리아나의 총생산실적 8 9 4억1 5 7 3만원의

1 7 . 7 %에 해당하는 것이다.

L G화학은 B i e r s d o r f a g와의 제휴로 1 1 8억5 9 0 3만원을 생

산했으며, Parbel Of Florida와의 제휴로는 2억6 5 2 6만원을 생산해 총 1 2 1억2 4 2 9만1 0 0 0원으로 화장품

총매출액 4 1 6 3억3 8 6 5원의 2 . 9 1 %를 점유했다.

나드리는 B e n c k i s e r ( C o t y )와의 제휴로 6 1억1 5 7 0만원, Revlon과의 제휴로는 3 0억5 1 6 4만원의 생산실적

을 나타내 총 9 1억6 7 3 0만원의 제휴 생산실적을 기록, 총매출 1 4 0 1억6 2 2 6만원의 6 . 5 4 %를 차지했다.

쥬리아도 고세와 제휴 8 6억4 4 5 7만원으로 총생산액의 7 . 6 5 %를, 한국화장품은 피에르가르뎅·로레

알·꾸레즈 등과 기술제휴로 7 0억3 7 3 0만원을 생산해 총생산액의 3 . 7 7 %를 차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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